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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社說)〉
2023년 2월 2일 

사제공전의 신(新) ‘2월투쟁’을
모든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라

1952년 2월, 이케다(池田) 선생님은 가마타지부(蒲田支部)를 무대로 당시 조직의 벽을 깨는 201세대의 홍교(弘敎)를 이뤘다.
제2대 회장에 취임한 도다(戶田) 선생님이 생애의 원업(願業)으로 ‘75만 세대(世帶)의 홍교’를 선언한 지 약 9개월. 한개 지부의 월 절복(折伏) 수는 ‘100세대’ 전후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지부진한 광포(廣布)의 진척에 도다 선생님은 ‘회도(懷刀, 품에 지니고 다니는 호신용 칼, 심복)’를 최전선으로 내보낼 결단을 내린다.

이케다 선생님은 1월 29일의 긴급(緊急) 조장회(組長會)에서 도다 선생님이 광포(廣布)의 싸움을 일으켰기에, 우리는 불법(佛法)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보은·감사의 마음으로 선생님이 탄생하신 2월을 훌륭하게 승리로 장식해 축하해드리자.”고 호소했다. 그리고 약 100조(組)의 조(組, 현재의 블록=반)가 각각 2세대의 절복(折伏)을 호소했다. ‘조 2세대’의 절복은 지부 전체로는 약 200세대가 된다. 분명한 목표 아래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다. 

활동의 초점을 ‘조’로 정한 것에, “조는 새로운 사람뿐이어서 맡길 수 없다.”고 반대하는 간부도 있었다. 그러나 이케다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다.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훗날, 선생님은 이 착상(着床)에 대해 “조직(組織)이라고 해도 ‘사람’이다. ‘조’라고 하는 작은 단위에 빛을 맞춘 결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심한 격려를 할 수 있었다.” “큰 단위에만 주의(注意)를 기울이면, 아무래도 지시(指示)나 전달이 중심이 되어, 신심(信心)의 숨결이나 감동이 전해지기 어렵다.”라고 되돌아봤다.

‘새로운 힘’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타오르는 ‘새로운 결의’라고도 말할 수 있다.

선생님은 조장을 비롯한 최일선의 동지를 한 사람 또 한 사람 격려하며 절복(折伏) 현장에 함께 갔다. “홍교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라고 고민하는 벗에게는 자신이 대화하는 장(場, 자리)을 보여주며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했다. 솔선하는 행동으로 조직 구석구석까지 신심(信心)의 환희를 맥동(脈動)시키고 피가 통하는 인간관계를 맺어 모두의 힘을 끌어냈다.

어성훈(御聖訓)에는 “이인(二人)·삼인(三人)·백인(百人) 이렇게 차례로 불러서 전(傳)하느니라.”(어서신판1791·전집1360)라는 말씀이 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2월투쟁’이 비약의 힘이 되어 ‘75만 세대’ 달성을 향한 활로가 열렸다. 한 사람을 격려한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는 이 인간주의의 실천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가. 자, 함께 사제공전(師弟共戰)의 신(新) ‘2월투쟁’을!
